
수돗물에서 알루미늄 검출 “우려”
6일 동안 기준초과 식수 공급 … 1일 5만5000톤 생산 17만명 공급

김해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알루미늄(Aluminium)이 검출됐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명동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2월3-8일 동안 식수에서 알루미늄이 리터당 0.2㎎을 초과한

0.3-0.4㎎로 측정됐다고 2월22일 발표했다.

명동정수장은 2월2일부터 알루미늄 측정치에 이상 징후가 확인돼 2월3일부터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지 않은 채 6일간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장에 따르면, 침전지에 쌓인 슬러지 배출이 늦어지면서 침전지 유출수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후속공정인

모래 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은 “이후 슬러지를 배출시키고 가동하지 않고 있는 모래 여과지 5곳과 활성탄 여과지 2곳 등 정수장

여과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부하를 감소시켜 현재 수질이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허동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알루미늄은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물질이지만 시민들에게 사과를 전한다”며

“앞으로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동정수장은 1일 기준 5만5000톤의 식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5개 읍․면 17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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